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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해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평소 지

진에 대해 무심했던 우리에게도 경각심을 불

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6년 경주

에서 발생한 지진은 국내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하며, 앞으로는 우리도 지진 안전

지대라고 방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혹시라도 

대규모 사상자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며 공공 

서비스가 중단될 정도로 강도 높은 지진이 일

어날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에 대

해서는 개개인과 각 가정 차원에서도 대비해

야 한다는 것이 <LA 지진 캠페인>의 메시지

다.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의 디자인 매터스*가 수십여 곳의 공공 

및 사설 기관과 협동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다

각적인 대처 방법이 이 즉각 대응 캠페인이다. 

디자인 매터스는 아트센터의 부학장인 마리

아나 아마툴로가 이끌고 있는데, 사회적 영향

력이 큰 프로젝트에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교육 연구 및 개발 부문이다. 

디자인 매터스는 샌 안드레아스 남부 단층

에 진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시뮬레

이션한 캠페인을 구성했다. 과학자들은 그 같

은 지진으로 사망자 1800명과 부상자 5만 명 

재난 시에 생명을 구하는 디자인
LA 지진: 즉각 대응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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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진행된 계몽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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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LA 지진 대응 자료집》의 앞뒤 표지 및 내용. 북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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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천억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

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교와 기업

체에서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주민 300여만 

명이 이 캠페인의 시뮬레이션에 참여했다. 이

들은 셰이크아웃.org라는 웹 사이트를 통해 자

신들의 경험을 온라인에 올렸다. 문제의 심각

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아트센터의 테오 알렉

소폴로스 교수가 활력적이고 직접적인 이미지

들을 이용해서 단편 영화 <지금 준비하라>를 

디자인하고 감독했다. 슈테판 자그마이스터가 

디자인한 《LA 지진 대응 자료집》에는 지진의 

과학과 지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예시가 풍부하게 담겨 있다. 이 캠페인

에는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서 열리는 계몽 집

회와 <애프터 쇼크>라는 온라인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그래

픽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 영화와 애니메이

션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분야를 망라한 

기법이 발휘되었으며, 디자이너들이 대중 교육

에서 담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

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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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매터스는 현재 아트센터 디자인대학 부학장인 

마리아나 아마툴로에 의해 2001년에 공동 설립되었

고, 아트센터의 학부와 대학원에 사회 변화에 대응할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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